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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킬로이 “골프 역사상 가장 
위대한 선수는 타이거”

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 누구

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까?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

올리는 이름은 잭 니클라우스(79, 미국)나 타이거 

우즈(44, 미국) 등일 것이다. 그렇다면 2018~2019

시즌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

킬로이(북아일랜드)라면 누구를 지목할까? 

10일‘골프다이제스트’에 따르면 매킬로이는 전

날 미국 골프채널 프로그램‘모닝 드라이브’에 

출연해 이런 질문을 받고“골프 역사상 우즈보다 

더 좋은 선수는 없었다.”고 대답했다. 

니클라우스는 미국프로골프(PGA)투어에서 메이

저 대회 18승을 포함해 통산 73승을 올렸고, 우즈

는 메이저 대회 15승에 통산 82승을 쌓았다. 역사

적 업적을 따지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. 하지

만 평소 우즈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매킬로이에

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. 

매킬로이는“2000년과 2001년 우즈의 경기를 본

다면 어떤 선수도 그를 능가할 수 없다.”며“우즈

는 영원한 최고의 선수”라고 존경을 담아 극찬했

다. 특히 매킬로이는“우즈의 82승은 니클라우스

의 메이저 15승보다 훨씬 더 인상적”이라“우즈

는 매일 아침 일어나‘오늘도 사람들을 압도해야

지’라고 말하며 투어에 나선다.”고 치켜세웠다. 

매킬로이는 최근 룰 위반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

는 패트릭 리드(29, 미국)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

않았다. 매킬로이는“리드의 행위는 당연히 페널

티를 받아야 한다.”면서도“당사자가 리드였기 때

문에 지나친 비난이 나오고 있다”고 대인 관계가 

원만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점을 꼬

집었다. 

리드는 최근 히어로 월드 챌린지 대회 3라운드 도

중 연습 스윙 과정에서 클럽 헤드로 땅을 쓸어‘

라이 개선을 했다’는 이유로 2벌타를 받아 논란

이 됐다. 하지만 리드는 고의성이 없다며 잘못을 

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. 

매킬로이는 올해 PGA투어에서 4승을 올리며 

2019-2019시즌‘올해의 선수’에 선정됐다.

‘트럼프에게 얼음물 씌운’ 야구선수 하늘로

‘아이스버킷 챌린지’는 루게릭병(근위축성 측삭경

화증) 환자들을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. 

캠페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

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(SNS)에 올리고 캠페인

에 동참할 세 명을 지목하면 지명된 사람들은 24시간 

이내에 얼음물 샤워를 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거

나 루게릭병 관련 기부금을 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

방식으로 이루어졌다.

10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2014년‘아이스버킷 챌

린지’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

는 출발점이 된 야구선수 피트 프레이츠가 9일 34세

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.

얼음물이 몸에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

릭병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의 아이스 버킷 

챌린지는 2014년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

으나 전 세계적으로‘붐업’을 이룬 것은 2014년이다. 

2014년 6월 말 미국 골프 선수 크리스 캐네디가 한 골

프 채널에서 얼음물로 샤워를 한 뒤 루게릭 병을 앓고 

있는 남편을 둔 아내의 사촌 제니트에게 도전을 요청

한 것이 단초가 됐는데 이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

끌어 낸 것은 프레이츠이다.

어려서부터 야구, 미식축구, 하키를 즐겼던 프레이

츠는 보스턴대학 야구팀에서 뛰었고, 대학 졸업 후

에는 독일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. 그가 루게릭

병 진단을 받은 것은 한창 지역 야구팀에서 활약하던 

2012년으로, 27살 때이다. 이후 프레이츠는 팔, 다리

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을 겪으

면서도 루게릭병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활동

을 펼쳤다.

2014년 여름 지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니트의 챌

린지 소식을 건너 건너 접한 프레이츠는 자신이 살고 

있는 보스턴 등을 연고로 하는 북미프로풋볼팀 뉴잉

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줄리안 에델맨, 

쿼터백 톰 브래디 등에게 챌린지를 권유하는 등 보스

턴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전도사

를 자처했다. 또 2014년 8월 12일 친구와 가족들의 도

움을 얻어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

웨이파크에서 직접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. 뉴잉글랜

드 패트리어츠가 단체로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보스

턴은 순식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진앙지가 됐고, 

챌린지는 미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으로 급속도로 퍼

져 나갔다. 프레이츠가 챌린지에 참여한지 사흘 만에 

마이크로소프트(MS) 창업자 빌 게이츠가 페이스북 

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의 도전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

참여하는 등 세계 유명 인사와 스포츠 스타, 정치인

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썼다. 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4

년 8월 24일 뉴욕 트럼프타워 옥상에서 얼음물을 뒤

집어 썼다(위 사진). 미국 프로레슬링협회인 WWE의 

빈스 맥마흔 회장으로부터‘아이스버킷 챌린지’대상

으로 지목 받은 트럼프는“내 머리가 가발인지 아닌

지 확인될 것”이라며 정장 차림으로 물 양동이를 뒤

집어썼다. 물벼락을 끼얹은 사람은 미스 유니버스와 

미스 USA였다.

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

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인 기금은 2억 2,000만 달러

에 달한다.

▲ 피트 프레이츠(오른쪽)와 아내 줄리, 딸 루시와 함께

촬영한 가족사진 ⓒ 프레이츠 페이스북


